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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공부만 하던 곳에서 벗어
나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조의 공간,�독서를 매개로 지
역주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
원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.
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

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
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.�
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시는 2009년 6월 개관한 군

산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늘푸른ㆍ설림ㆍ임피채만식도서관
등 분관 3개소,�작은도서관 13개소 등 총 17개의 도서관을
운영하고 있다.
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어린이,�청

소년,�성인 모두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문화를 즐길 수
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.

▲ 새로운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역중심 문화공
간으로 자리잡은 작은도서관.
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문화행사 및 독서·문화프로그램

을 개설해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혜택 및 자기계발
의 기회를 제공하며,�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
실현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

다.
영유아·초등학생 대상 영어동화,�종이접기,�독서논술,�중

국어,�미술,�한자,�역사교육 뿐만 아니라,�성인 대상 중국어
회화,�퀼트,�POP(예쁜글씨쓰기),�우쿨렐레 등 수준별로 다
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특히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미술,�토탈공예,

전래놀이,�생활마술,�스피치교실,�동화요리 등 어린이 체험
위주의 프로그램은 보다 재미있고 활기찬 방학을 보낼 수
있도록 하고 있다.

▲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활성화
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통로

를 마련하고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나누어 우리 사회를 풍
요롭게 하고자‘작은도서관 재능기부 강좌’를 운영하고 있
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도서관내 문화프로그램의
운영 주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.
대표적으로 나포작은도서관은 강사 및 재능기부자,�주민협

의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과 도서관이 함께하는‘책꼬지 문
학의 밤’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.�
또한‘그림책 읽어주는 엄마’재능기부 특강을 통해 부모

와 아이가 책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
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.

▲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영화

관 운영
작은도서관은 온 가족이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

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예술·문
화의 저변 확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
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
다.
특히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책·사람·

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쉼터로써의 도서관 기능을 제공하기
위해 라이스클레이 만들기,�동화요리 만들기 등 특별 체험
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지난 3월말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 16개소에서 1,110여

명이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큰
호응을 얻고 있다.
군산시 작은도서관 관계자는“지역사회의 문화사랑방으로

써 앞으로도 책과 함께하는 독서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
운영을 통해 생활 속 책 읽는 독서문화 형성 및 문화적 역
량강화로 군산시의 교육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”며“사람
들이 모여 펼치는 다양한 활동과 나눔을 기반으로 활발한
주민참여를 통한 소통의 공간이 되는 작은도서관이 되길
희망한다”고 말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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